
<유럽 화학산업 재편>

2 0 0 0년대 세계 화학산업 규모화 통
해“힘”으로 승부한다
유럽의 석유화학ㆍ플래스틱 산업은 9 0년대 들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다시 과잉설비가 표면화, 91년

가을 이후에는 대부분의 메이커가 적자로 전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메이커수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업계 재편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92년 들어 이

러한 움직임이 표면화됐다.

전형적인 예가 9 2년 I C I와 D u p o n t이 나일론/아크릴사업 교환에 합의( 4월)한 것이며, BP와 E n i c h e m

이 S MㆍP S의 사업통합 등 석유화학 분야의 제휴를 검토중( 5월)이고, PP에서 세계 1 , 2위인 H i m o n t

와 S h e l l이 세계 폴리올레핀 사업을 통합해 신회사를 설립할 계획아래 F S실시에 합의( 9월)했다.

유럽 석유화학 재편 움직임의 결정판이 된 것이다.

이때 석유화학ㆍ범용 플래스틱 등 대규모 사업에서는 단독의 설비 폐쇄 또는 매각 선택은 곤란해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전략적 제휴에 따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사업통합은 출자비율 문제를 별개로 하면 원

료·기술·판매지역 등 자원보완을 달성하면서 시장 점유를 확대, 합리화를 쉽게 한다는 점에서 선

택하기 쉬운 재편 방법이다.

8 0년대 재편과정에서 PVC 분야의 톱 기업인 EVC(European Vynil Corp:ICI와E n i c h e m이 각각 5 0 %

씩 출자)의 형성이 그것이며, 이보다 지역 한정적이긴 하지만 P P의 A p p r i l ( E n i c h e m과 B P가 5 0 %씩

출자), PVC의 R o v i n ( A k z o와 S h e l l의 VCM/PVC 합작) 등 제휴도 나왔다.

8 0년대 후반의 경기상승 과정에서 이러한 통합흐름이 중단됐으나 다시 각종 제휴ㆍ사업통합이 모색

되고 있다.

전략적 제휴

⋄ H i m o n t / S h e l l의 폴리올레핀 통합

H i m o n t는 8 3년 이태리 M o n t e d i s o n과 미국 H e r c u l e s의 P P관련 사업을 통합, 세계시장의 2 0 %를 장악

하는 리더기업으로서 설립, 석유화학 분야의 세계적 전략제휴의 전형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 제휴의 목적은 단순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당시 촉매활성으로 기술 우위성을 확립

하고 있던 M o n t e d i s o n /三菱石油化學의 S p h e r i p o l (기상법 P P )프로세스를 채용해 미국 최대기업인

H e r c u l e s의 설비를 근대화하는 데 있었다.

그후 H e r c u l e s는 범용 플래스틱사업 포기방침에 따라 지분을 M o n t e d i s o n에 매각, Himont는

Montedison 의 100% 자회사가 됐으며, 그 이후 PP 프로세스의 P E판인 Spherilene 기상법의 L - L D

/HDPE 프로세스 개발과 폴리올레핀을 원료로 한 엔플라 개발 등에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

S h e l l의 제휴 목적중 하나가 분명해진 것이다.

이에 비해 H i m o n t가 S h e l l과 제휴한 이유는 S h e l l의 원료면에서의 장점과 세계적인 석유정제ㆍ석유

화학 사업망 때문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신회사인 Montedison 그룹의 재무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

9 2년 식품분야의 대형 매입 등으로 그룹의 차입금 부담이 증가,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서 H i m o n t와

의약품기업의 지분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Elvamont는 9 3년초 스웨덴의 프로코르디아가 E l v a m o n t의 주식 51% 취득과 나머지 4 9 %

매입의 옵션을 취득하는 형태로 사업상의 매입을 결정, 주목받고 있다.

H i m o n t / S h e l l의 제휴교섭은 9 3년 봄 FS 제 2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독과점금지법

관련 등을 고려하면 최종결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제휴교섭과 함께 이미 다른 P P기업간 움직임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시장에서는 9 3년 1월 B A S F가 I C I의 P P사업을 매입(일부 아크릴 사업과의 교환)한 것을 고려

하면 H i m o n t / S h e l l의 제휴는 1, 3위 제휴이며 독과점금지법상 일부 설비의 매각이 필요해 업계 판도

는 이 제휴에 따라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섭중인 Hül s (독일 V E B A그룹/ P C D (오스트리아 O M W의 폴리올레핀 자회사)를 비롯, 비공

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Fina/Hoechst, 스타트일/네스테, DSM/아프릴( B PㆍAtochem) 등의 통합이

실현되면 연산 6 0만~ 8 0만톤의 능력을 집적하는 그룹이 H i m o n t / S h e l l에 이어 생기게 되며 업계구조

는 크게 바뀌어 집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Himont/Shell 제휴의 효과는 업계구조의 재편과 이에 따른 가격주도권 확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유럽 석유화학 불황이 힘의 게임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E n i c h e m / B P의 스틸렌 통합

9 2년 5월 발표된 E n i c h e m과 B P의 석유화학 협력 합의는 PE 기술ㆍ연구협력과 S MㆍPS 합작기업

설립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전자는 E n i c h e m이 이태리 브린디지에 건설예정인 L - L D / H D P E설비 (연산 2 0만톤)에 BP 프로세스

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P E를 합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스틸렌 사업통합은 5 0 %를 출자해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9 3년후반

발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SM, PS, EPS, SAN수지 사업 전체를 통합할 예정이다. 다만 50% 출자에 따른 자산평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S 생산능력은 E n i c h e m이 연산 5 2만톤으로 유럽시장의 약 1 5 %이며 B P는 1 7만톤으로 통합되면 6 9

만톤에 달해 BASF 다음 규모가 된다.

서유럽나일론 메이커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기 업

D u p o n t

Snia/Rhone Poulenc

B e a u l i e u

A q u a f i l

I C I

A l l i e d - S i g n a l

R a d i c c i

기타

I C I

S n i a / R hôn e - P o u l e n c

Du Pont

기타

구 분

B C F

나일론

나일론

단섬유

점유율

2 1

2 8

1 2

1 1

1 0

9

9

2

3 5

2 8

2 0

1 7

유럽의PVC 생산능력 (단위 : 1000톤/년)

기 업(국가)

E V C(영/이태리)

S o l v a y (벨기에)

A t o c h e m (프랑스)

L V M (벨기에/프랑스)

W a c k e r - C h e m i e (독일)

Norsk Hydro(노르웨이)

Hül s (독일)

VEB Schkopau(독일)

H o e c h s t (독일)

B A S F (독일)

R o v i n (네덜란드)

S h e l l (네덜란드)

A i s c o n d e l (스페인)

생산능력

1 , 1 7 5

9 4 0

7 0 5

3 9 0

3 6 5

3 4 0

3 0 0

3 0 0

2 5 0

2 5 0

2 1 5

2 0 5

1 3 0

유럽 주요 PP 메이커생산능력( 1 9 9 3년말)  
(단위 : 1000톤/년)

기 업

Himont

BASF/ICI/ROWa)

Shell

Hoechst

Neste

ÖMV(PCD)

Montefinab)

Apprylc)

DSM

Solvay

Amoco

Hüls

North Sea Petr'chem.d)

Exxon

Repsol/Hoechst

Polychim

Statoil

Repsol

합 계

생 산 능 력

7 4 5

5 9 0

5 6 5

5 1 0

4 0 0

3 9 0

3 9 0

3 5 0

2 8 0

2 6 0

2 0 0

1 9 5

1 8 0

1 4 0

1 3 5

1 2 0

9 5

8 0

5 5 8 7

주) a) BASF/Shell 합작

b) Himont/Fina 합작

c) BP Chem./Atochem 합작

d) Himont/Statoil 합작

자료 : Chem Systems(ECN, March 29, 1993)



B P는 S M의 대외 판매 메이커이며 E n i c h e m은 대량 구입처이기 때문에 통합효과는 크다. 양사의

SM 생산능력은 합계 7 0만톤이며 PS 생산능력과 거의 균형이 맞게 된다.

E n i c h e m은 벨기에에서의 PS 및 EPS 합작사업 F i n a m o n t의 Fina 지분 50% 매입교섭을 진행중이며,

헝가리의 58% 소유 PS 합작사업 D u n a s t y r도 B P와의 합작사업에 편입할 계획이다.

⋄ W a c k e r / H o e c h s t의 PVC 제휴

유럽 PVC 시장도 재편ㆍ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다.

수요침체 ( 9 1년에는 약 4% 감소한 약 5 3 0만톤)와 수입증가( 9 0년 5 1만5 0 0 0톤에서 9 1년에는 7 0만톤,

5 0 %가 동유럽제품)에 따른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및 대부분 메이커의 적자전환이 이것을 잘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 2년 말경 H o e c h s t와 Wacker 등 독일 2개사가 P V C사업을 5 0 %씩 출자, 합작회사로

통합할 방침을 밝혔다. 양사의 생산능력을 합하면 6 0만톤 이상의 능력이 되며 상위 3사에 이은 4위

메이커가 탄생하게 된다.

W a c k e r는 H o e c h s t가 5 0 %를 보유한 관련회사이긴 하나 P V C에서는 과거 강력한 경쟁자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어 Hül s도 PVC 합작상대를 찾고 있으며, 기타 메이커도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최대 변동요인은 E V C에서 I C I의 철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8 6년 EVC 설립시에는 I C I의 염소 소비처로서 기대를 모았던 PVC 사업도 최근 제네카 분리에 따른

신 I C I의 전략구상으로 보면, 바야흐로 핵심사업에서 벗어나 재편 대상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럽 PVC 업계는 Solvay 와 Atochem, 여기에 재편된 독일 각사와 S h e l l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 B A S F / U C C의 EG 제휴

미국의 U C C는 B A S F가 앤트워프에서 9 3년 7월 완공, 가동 예정으로 있는 연산 2 5만톤의 EG 플랜

트 자본참여에 준한 지위를 취득,미국에서의 유럽 수출을 현지 생산화할 방침이며 곧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 C C는 7 0년대말 유럽 석유화학 사업의 대부분을 B P에 매각, 철수했으며 8 0년대 대폭적인 재편을

거쳐 E GㆍEO, PE 등 핵심사업의 세계적 전개를 지향, 유럽에서의 생산에 재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B A S F와의 협정은 잠정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제휴관계로 발전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B A S F로

서는 수요 침체하에서 신플랜트를 처음부터 높은 가동률로 조업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유럽 석유화학 재편에 유럽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미국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다할 것은 확실하

다.

U C C는 I C I의 영국에서의 E GㆍEO 사업 취득 가능성을 더욱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P S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헌츠만도 최근 유럽에서 1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매입을 결정, 최종 마무리 단계

에 있다.

이러한 명확한 코미트먼트에 이르지 않고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 BASF /UCC의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 있다.

석유화학ㆍ범용 플래스틱 분야 이외에도 유럽 대화학기업은 여러가지 형태의 국제전략 제휴를 추진

해왔으며 최근에는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중요한 수법으로서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화학기업 3사는 세계시장으로의 전개과정에서 각각 많은 기업과 제휴해 왔으며 대부분은 3

사의 경영자원 (기술개발력, 세계적 판매망, 자본력 등)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한 독일기업 주도형

내지는 기술제공형의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양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원을 서로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예로 5 0년대의 석유화학 참여기의 BASF/Shell 절반출자의 R O W설립과 Bayer/BP 절반출자의 엘

토엘헤미 설립 등 원료지원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석유와 화학의 수직통합형 제휴관계가 현재

도 존속하고 있으나 처음의 전략적 의의는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기업의 유럽 진출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 기업간 최초의 통합은 6 0년대의 A G F A /게발트였

으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결합관계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고 8 0년대초 Bayer 100% 소

유로 재편됐다.

마찬가지로 3사가 대외진출 과정에서 설립해온 많은 합작회사도 대부분은 독일측이 상대기업 지분

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해 7 0년대까지 모습을 감추었다. (예를 들면 B a y e r / M o n s a n t o의 모베이,

B A S F / D o w의 다우바디쉐 등이 그것이다.

8 0년대는 M & A붐 속에서 중점사업 강화와 주변사업 매각이 진행돼 신규 합작사업보다는 오히려

기존합작ㆍ제휴관계의 정리에 의한 사업통합의 시대였다.

그러나 9 0년대부터 세계적인 정치ㆍ경제ㆍ산업구조의 격동으로 새로운 제휴관계가 모색되고 일련의

신규 제휴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H o e c h s t

최근 H o e c h s t의 국제제휴 움직임은 과반수 소유의 프랑스 Roussel Uclaf 그룹 자본관계를 둘러싼 프

랑스정부 및 롱프랑과의 관계변화, 三菱化成 등 일본 기업과의 세계적 제휴관계 구축을 들 수 있다.

최근 유럽 화학기업의 전략적 제휴

기 업

H o e c h s t (독)

B A S F (독)

I C I (영)

Rhone Poulenc(프)

Elf Atochem(프)

A k z o (네덜란드)

제 휴 상 대

Roussel Uclaf(프)

Wacker Chemie(독)

三菱化成

三菱化成·三菱樹脂

帝人

吳羽化學

대일본도료

일본유지

일본촉매

Gazprom(러시아)

Hanny Magnetics(香港)

帝人

Rorer Group(미)

Snia BPD(이태리)

住友化學

日産化學

Rohm & Haas(미)

Allied Signal

동방 레이온

년 월

1 9 9 3 . 2

( 1 9 6 8 )

1 9 9 2 . 1 2

1 9 9 0

1 9 9 1 . 1

1 9 9 1 . 1

1 9 9 2 . 5

1 9 9 3

1 9 9 1 . 9

1 9 9 1

1 9 9 1

1 9 9 3

1 9 9 2 . 3

1 9 9 0

1 9 9 2

1 9 9 3

1 9 9 2

1 9 9 2

1 9 9 2

}

제 휴 내 용

항혈전제로서 유망한 히루딘의 유전자 조작법에 의한 생산분담. 투자액 5 0 0 0만D M의 1 / 3을

Behring Werke가분담. 생산인가 수속 촉진이 주목적

P V C수지의 사업통합에 합의

폴리에스테르 섬유용 분산염료사업을 三菱化成과 H o e c h s t가 5 0 : 5 0으로 합작, 일본에서는

양사 염료 판매

A V기기용 자기테이프 필름에서 세계적으로 제휴, 독일과 미국(Hoechst Diafoil 51%)에

합작사설립, 일본에서는 다이아포일에 5% 자본참여

난연성폴리에스테르 섬유의제조·판매, Hoechst J.51%

미 Hoechst Celanese와 합작인 Fortron Industries를 설립, PPS수지 연산 3 6 0 0톤 설비

를 Wilmington, NC에건설

자동차용 수용성도료의 제조·판매합작회사 H e r b e r t s·DNT 설립

자동차용 도료의 연구개발, 마케팅, 칼라, 디자인에 관한 제휴, 일본 및 세계의 일본 자동차

공장 대상으로 공급. BASF R&D 설립

합작회사 Ultrasorb Chemicalien GmbH를 설립, 고흡수성 수지 연산 1 . 5만톤 설비를

M a n n h e i m에서 9 3년 완공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시장용 판매합작사업에 합의, 장기 공급협정 맺음

체코 국경에서STEGAL 파이프라인 가설

중국시장용 자기테이프(비디오·카세트 등) Hanny珠海공장 및 북경 근교공장에서의 라이

센스 생산 제휴

대체 프레온 H F C 1 3 4 a의 합작 생산 합의, 제인삼원공장에연산 5 0 0 0톤 설비를 건설

1 9 9 3년 완공 예정

미 중견의학기업 Rorer Group의 50.1% 매입, 의약품부문과 합작으로 Rhone Poulenc

R o r e r를 설립

BCF 나일론과 나일론 단섬유사업을 절반출자 합작회사 Brin Fin으로 통합

프랑스에 농약판매 합작회사(주우화학 60%, 일산화학 30%, RP 10%) 설립

아크릴및 P C·시트, 아크릴 수지의 세계적 합작사업 A t o h a a s를 설립

유럽의나일론 사업 통합. 

합작회사 Tenax Fiber(동방 레이온 5 1 % )의 Akzo 탄소섬유설비와관련사업 계승 합의



⋄ 프랑스 R U

루셀ㆍ유크라프 ( R U )는 6 8년 H o e c h s t가 처음으로 소수주 취득과 사무제휴를 맺은 이후 장기에 걸

쳐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의 외국자본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7 4년 R U의 주식 50% 취득이후에도 독립성은 유지했으나, Hoechst와 국제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

고 있다. 그러나 R U의 국유화가 진행돼 H o e c h s t는 독일정부 개입을 요청, 과반수의 지분 54.5% 보

유를 지켰으나 4 0 %는 국유화됐다.

9 0년 이중 3 5 %가 국영기업인 롱프랑으로 이관되고 롱프랑과 H o e c h s t는 R U의 공통 신회사로서 양

사간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협의ㆍ검토하게 됐다.

이 결과 미국시장에서의 소규모 농약ㆍ동물약품의 이권교환 등이 정리됐으나 롱프랑/ H o e c h s t간의

제휴교섭(세계시장에서의 협력과 환경ㆍ안전규제 면에서의 제휴 검토)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9 3년 6월 자본관계 개선기한을 바로 앞두고 현재 롱프랑이 보유한 35% 지분의 H o e c h s t로의 양도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롱프랑이 그동안 미국 롤라 매입을 포함, 국제적 의약품 그룹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H o e c h s t와의

경쟁관계가 강해진 것이 배경이다.

또한 롱프랑은 자산 매각에 따른 부채 축소를 서두르고 있으며 롱프랑 자체의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R U가 Hoechst 단독 소유가 되면 전략적 제휴라고는 할 수 없게 되며, Hoechst 자회사 B e h r i n g w e r k e

가 개발한 차세대 항혈전제로서 유망한 힐진의 기업화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공학법의 생산인가가 어려운 독일 단독 입지를 피하고 부분 생산을 R U가 분담하는 국제제

휴가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 일본 三菱化成

H o e c h s t의 또 하나의 전략적 제휴는 일본 기업과의 제휴관계 확대이다.

H o e c h s t는 일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과거에도 일본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최근에는

제휴목적이 세계시장과 아시아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 합작사업의 일부를 자사 100%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시장에서는 독자전개를 강화

하는 경향이다.

또 제휴선이 三菱化成으로 편중돼 있는 것은 해외 자본기업으로서는 드문 일이지만 일본 수요산업

의 세계 진출에 따른 대응을 서두르는 H o e c h s t와 국제화의 파트너를 찾고 있던 三菱化成의 의향이

맞았기 때문이다.

H o e c h s t는 三菱化成과의 반응성 염료 합작회사인 三菱H o e c h s t에 H o e c h s t의 세계적 분산염료 사업을

합병키로 하고, 90년 일본시장에서 양사의 각종 다른 염료까지를 판매하는 신회사 三菱化成H o e c h s t

를 발족시켰다.

이것은 분산염료의 수요처인 유럽 섬유산업이 장기간에 걸쳐 침체, 아시아로 이전되고 있으나 환경

규제 등으로 독일의 입지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 때문에 일본도 고심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염료 대메이커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염료ㆍ염료

중간체의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세계적 염료메이커와의 공동사업화로 경제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

다.

B A S F도 三井東壓化學과 합작으로 염료를 생산하고 있다.

H o e c h s t는 9 1년 三菱化成 그룹과의 제휴 제 2탄으로서 A V기기용 PET 필름의 세계적 제휴에 합의,

독일·미국에 Hoechst 51% 출자의 Hoechst Diafoil을 설립했고, 일본 다이아포일에는 H o e c h s t가 5 %

출자했다.

독일에서는 W i e s b a d e n에 비디오용 등 자기테이프용 PET 필름 연산 1만톤의 새로운 생산라인을 三

菱化成 기술로 신규 건설했다.

D u p o n t /帝人 제휴에 이은 AV 테이프용 필름의 제휴이며, 일본 A V기기 메이커의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현지조달 확대 요청이 공통의 배경이다.



또 9 3년에는 처음으로 三菱化成 계열의 大日本途料와 H o e c h s t의 도료 자회사인 H e r b e r t s가 일본의

자동차용 수용성 도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신합작회사 Herberts DNT를 설립했다.

Herberts 기술에 의한 이 도료는 당분간 大日本途料에 생산을 위탁하며 궤도에 오르면 설비를 건설

할 계획이다. Herberts로서는 三菱自動車 등 자동차 메이커의 해외공장으로의 공급 목적도 있다.

H e r b e r t s는 9 3년초부터 이미 토요다의 영국 D e r b y공장에 도료를 공급하고 있다.

⋄ EP/PET 등

H o e c h s t는 三菱化成 이외의 일본기업과의 제휴전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8 7년

Celanese 매입후에는 폴리아세탈 합작회사 폴리플래스틱스 (다이셀화학 55%, Hoechst Celanese

4 5 % )를 통해 다이셀과의 제휴를 밀접화, 대만에서 대만엔지니어링 플래스틱스 (폴리플래스틱스

30%, Hoechst 그룹 45%, 長春그룹 2 5 % )를 설립, 폴리아세탈수지 연산 2만톤 설비를 가동한 외에 영

국에서는 H o e c h s t와 다이셀의 제휴로 A B S수지의 일본계 자동차 공업용 판매도 시도하고 있다.

또 특수 엔플라분야에서는 吳羽化學과 제휴, 미국에 합작회사 Fortron Industries를 설립, PPS 양산

설비를 건설중이다.

이밖에 帝人과 난연성 폴리에스테르섬유의 합작기업 ( Hoechst 51%)을 설립, 연산 5 0 0 0톤 설비를

건설중이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합작기업 日本Hoechst 및 화장품의 루말화장품은 9 0년과 9 2년에 三

井石油化學의 50% 지분을 취득하여 Hoechst 100% 자회사가 되었다.

Celanese 매입후인 9 0년대 Hoechst 세계 전략의 초점이 의약품과 하이테크 소재를 중심으로 일본·

아시아 시장으로 크게 이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B A S F

B A S F의 최근 국제전략 제휴로서 가장 두드러진 예는 러시아 G a z p r o m과의 제휴에 의한 유럽 천연

가스 시장 참여이며 일본기업과의 제휴와 경쟁관계도 몇개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상황을 맞고 있

다. 

⋄ 러시아 G a z p r o m

소련 해체의 혼란속에서 B A S F가 유럽에서의 소련 천연가스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소련 천연

가스성을 모체로 태동한 G a z p r o m과 합작계약을 맺은 것은 기업의 운명을 건 장대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 2개의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판매사

업으로 본격 참여하기 시작됐다.

석유 메이저 각사를 주요 주주로 한 R u h r g a s가 독점하는 독일시장의 가스판매사업 신규 참여는 러

시아측으로서도 Buy-er's Market 시장 타파를 위해 바라던 바이며, 이를 위한 인플라 투자 (저장시

설 포함 4 6억D M )를 B A S F가 대신하는 등 메리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러시아 국내에서의 석유화학 합작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B A S F는 석유ㆍ가스 자회사인 W i n t e r - s h a l l을 통한 천연가스 판매사업 참여로 기업체질을 경기변동

에 강한 쪽으로 전환하는 외에 클린 에너지로서의 천연가스 이용과 천연가스 화학의 전개 등 장기

전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일 본

B A S F도 일본ㆍ아시아 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나 四日市공장의 제지용 조제와 THF/Poly THF 생산

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엔플라도 80% 소유자 회사 (三菱油化 2 0 % )에서 생

산, 단독사업에 가깝다.

그러나 H o e c h s t와 마찬가지로 분산염료의 일본ㆍ아시아시장용 제조ㆍ판매를 담당하는 三井바디쉐염

료가 유력한 거점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이외에 일본계 자동차용 수요를 목표로 武田바디쉐우레탄 (武田藥品 50% 출자로 열가소성 폴리우



레탄 엘라스토머, MDI의 제조ㆍ판매), 日本油脂와의 수용성 도료 등 자동차용 도료의 연구개발 마

케팅 칼라디자인 합작기업 등을 설립했다.

한편, 85년 미국에서 C e l a n e s e의 탄소섬유ㆍ복합재 사업을 매입하여 전개해 온 BASF Structual

Materials (BSM)의 관련사업은 일본ㆍ독일을 포함, 철수하게 되었고 일본에서의 東邦레이온과의 프

리프레그 합작사업은 東邦레이온에 매각, 미국 탄소섬유 플랜트도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항공ㆍ우주와 국방 관련 시장의 축소, 그에 따른 탄소섬유 설비과잉 등이 배경이다. 

유럽·미국 각사의 재편에 따른 철수 움직임이 잇달아 있고 이 시장에서는 Toray, 東邦레이온을 비

롯한 일본 각사의 사업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東邦레이온이 미국에 판매사무소를 설치, BASF상권의 계승을 노림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51% 출자

의 Tenax Fiber를 설립, Akzo의 독일 탄소섬유 설비를 계승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다.

B A S F는 또한 자기테이프 사업에서 일본과 아세안과의 경쟁에 고심해 왔다.

A G F A의 사업을 흡수하여 BASF Magnetics 와 제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데 합의했다.

또 B A S F는 고흡수성 수지를 독일에서 기업화하기 위해 日本觸媒와 합작기업을 설립, 日本觸媒 기

술에 의한 연산 1만5 0 0 0톤 설비를 봄에 가동했다. 이 분야에서는 H o e c h s t도 三洋化成의 기술을 도입,

미국과 독일에서 기업화하고 있다.

롱 프 랑

⋄ 의약품/농약

롱프랑은 미국 중견 의약품 기업인 Rorer 그룹의 주식 과반수 취득과 의약품 부문 합작에 의한

Rhone-Poulenc Rorer성장에 따라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강한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 의

약품 기업순위를 1 0위 전후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단순한 M & A라기 보다 전략적 제휴성이 강한 그룹화이며, 신약 파이프라인

을 충실히하기 위해 롱프랑은 많은 합작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유망한 신약을 개발했으나 국제적인 개발ㆍ판매체제가 없는 일본 제약기업과의 보완관계가 성립되

기 쉬워 롱프랑은 8 0년대말부터 9 0년대초까지 持田製藥, 大日本製藥, 中外製藥등과 제휴했다.

이러한 종류의 유럽·미국 의약품 기업의 일본기업과의 제휴는 롱프랑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건이

있다.

롱프랑은 미국 UCC 농약부문 매입 등에 따라 세계 5위의 농약기업으로 자리잡게 됐으나 유럽에서

는 9 2년 E C농업정부( C A P )의 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돼 감산을강화하고 있고 환경문제상 농

약소비 감소경향 등으로 시장축소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9 3년초 롱프랑과 住友化學이 프랑스에 농약 판매 합작기업 설립으로 제휴하는

데 합의했다.

住友化學은 미국·스페인에서의 농약기업 매입에 이어 서유럽에서 프랑스 시장 참여를 강화할 것으

로 보이며 그후 日産化學도 참여, 롱프랑의 출자비율은 1 0 %에 그치게 됐다.

住友化學이 강한 살충제 등 장래의 화합물 공동개발에까지 진출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롱프랑 농

약부문의 감량 완화효과에 그치지 않는 전략적 제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일본 농약기업의 신농약 연구개발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의 개

발ㆍ판매에서는 유럽·미국의 대농약 메이커와 제휴하는 것이 보통이다.

信越化學의 페로몬농약은 B A S F와 공동개발하였으며, 유럽시장 판매가 순조롭게 신장하고 있는 것

은 주목할만하다.

⋄ 나일론

서유럽의 나일론 카페트용 섬유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에 따른 카페트 수요침체와 경쟁제품에 눌려

과잉능력이 표면화, 92년에는 대규모 재편 움직임이 잇달았다.

최대 움직임은 Dupont /ICI의 사업교환으로 D u p o n t이 ICI 나일론 사업을 취득한 것이며 E C위원회의

인가조건으로서 1만2 0 0 0톤의 설비를 처분해야 하는 것과 미국에서의 독과점금지법 심사 등에 따라



9 3년말이나 9 4년초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롱프랑은 이태리의 S n i a와의 합작사업을 형성, 유럽 B C F나일론 시장의 18%, 단섬유에서

2 8 %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재편은 9 3년말 B C F의 9 %를 차지하는 미국 Allied Signal과 네덜란드의 A k z o와의 사업통합으

로 발전, 앞으로 D u p o n t이 처분하는 설비의 향방과도 얽혀 시장 점유율 변동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비효율 플랜트의 폐쇄와 인원감축이 목적이며 시장축소에 대응한 전략적 제휴라고도

할 수 있다.

결 론

화학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큰 요인은 △ 세계적 산업구조의 변화, 즉 유럽·미국산업의 저성장화

와 군사비 삭감에 따른 시장축소 △ 이와 대조적인 아시아 시장의 확대와 일본 제조기업의 국제 진

출과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8 0년대 자동차ㆍ전기 등 조립ㆍ가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했던 것은 소재와 부품 공급원의

기술혁신이며, 유럽·미국 소재 메이커는 전략적 제휴로 뒤늦은 것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흐름으로 보아 세계적 거대 화학 자본에 비해 세계적 지명도나 기업규모에서 일본의 화학기

업이 뒤떨어진 것은 확실하다. 

특히, 한국 화학산업은 기업규모·기술력·경영능력 등 거의 전부문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있

다는 점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유럽·미국 대기업이 거대조직의 축소재편에 주력하고 있는 오늘, 기업규모 문제는 생각해볼

일이다.

글로벌화의 과제를 전략적 제휴 등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세계 화학산업의 중심인

D u p o n t과 독일 3사 등 거대기업이 아시아 진출과 국제적인 재편에 따라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변신

을 꾀하고 있는 노력을 배워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 9 9 3 / 7 / 1 >


